
●⑩외관
(장인 기술의 에이징)
이 건물,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
조금 오래된 느낌이 들지 않나요? 
사실은 도키와소가 지어진 지
10년이 지난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
‘에이징’이라는 공법으로 빈티지
느낌을 연출했습니다. 외벽은 비나
흙으로 더러워진 듯한 느낌을 주고, 
실내의 도구 하나하나에도 손때 묻은
흔적을 표현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
꼼꼼히 재현했습니다.

●②‘도키와소’의 간판
현관 앞의 작은길 모퉁이에 있던 간판
에는 커다란 글자로 ‘도키와소’라고
쓰여 있습니다. 몇 번인가 새로 만들
어졌는데, 뮤지엄에서는 사각기둥에
두 종류의 글자를 재현했습니다. 글자
체가 다른 것을 눈치채셨나요? 뮤지엄
에서 가장 인기 있는 촬영 장소입니다. 
만화가가 된 기분으로 기념 촬영을
해보세요.

●③계단
당시의 도키와소 계단은 삐걱거리는
소리가 났습니다. 이 ‘삐걱삐걱’하는
소리는 만화 속에도 등장합니다. 
뮤지엄에서는 계단의 삐걱거리는
소리까지 재현했습니다. 이 소리를 듣고
당시의 만화가들은 편집자가 온 것을 알
수 있었다고 합니다. 어떤 만화가는
마감일에 쫓겨서, 또 어떤 만화가는
작품 의뢰에 대한 기대감으로, 저마다
이 삐걱삐걱 소리에 가슴 졸였겠지요. 
여러분도 그 기분을 한번 느껴보세요.

●①전화박스
도키와소가 있던 시절에는 전화가
없는 집도 있었고, 편지나 전보로
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. 
만화가들은 출판사에 연락할 때
도키와소 간판 옆에 있던 공중전화를
사용했습니다. 밖에 설치된
전화박스는 당시의 크림색 그대로, 
전화기도 파란색으로 재현했습니다.

●⑥상설전시실
도키와소가 있던 마을 ‘시나마치’ 의
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래픽
패널과 디오라마, 지역 분들이 제공해
준 마을의 옛날 사진 등을 전시하여
에도시대부터 쇼와시대에 이르는
마을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. 디오
라마의 높이에 눈높이를 맞추면
당시의 거리가 생생하게 재현되어
있는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.

●⑤공동 취사장
도키와소에는 1층과 2층에 하나씩
취사장이 있어 입주자들이 공동으로
사용하고 있었습니다. 싱크대는
세면과 세탁 용도로도
사용되었습니다. 도키와소에 살았던
만화가의 감수를 받아 당시 그대로
재현했습니다. 실감 나게 재현된
공간을 체감해 보세요.

●④화장실
화장실은 남녀 공용이었습니다. 
만화가들이 살고 있었을 때는 재래식
변기로 2층에서 용변을 보면 토관을
통해 1층 밑의 항아리에 떨어지는
구조였습니다. 이때 ‘폿톤(퉁)’ 하고
떨어지는 소리를 따서 ‘폿톤 화장실’
이라고도 불렸습니다.

●⑧19호실
(미즈노 히데코 작가의 방)
도키와소에서 단 한 명의 여성 만화
가였던 미즈노 히데코의 방을 재현
했습니다. 미즈노가 이 방에 살았
던 것은 이시노모리 쇼타로 및
아카쓰 카 후지오와 함께
‘U・마이아’라는 공동명의로 합작
만화를 그리기 위해서였습니다. 옷
가방 하나만 달 랑 들고 상경하여 7
개월 동안 거주 했습니다.

●⑨20호실
(요코타 도쿠오 작가의 방)
도키와소에 입주하기 전에
아카쓰카 후지오와 공동생활도
했던 요코타 도쿠오의 방을
재현했습니다. 아카쓰카의 뒤를
쫓듯이 방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
요코타도 이 방으로 입주했습니다. 
자신이 구입한 TV로 취미인
스모나 야구 경기를 즐겼다고
합니다.

●⑦18호실
(야마우치 조지 작가의 방)
이시노모리 쇼타로의 어시스턴트로
일했던 야마우치 조지의 방을
재현했습니다. 책장에 있는 책이나
영화 필름캔 등은 이시노모리가 자기
방이 꽉 차서 놓을 데가 없어지자, 
옆방인 야마우치 방에 놓아두었다고
합니다.

본 뮤지엄은 ‘도키와소’ 라는 1950년대의 아파트를 재현하여 

건설되었습니다. 이곳에서 만화가들이 만화도 그리고, 식사도 하고, 

놀기도 하면서 일상을 보냈습니다.  건물을 알면 만화가의 생활을 더 

잘 알 수 있습니다.  자 그럼, 건물의 비밀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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